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온열질환 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
화 “냉방시설 투자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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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CFS 대표가 지난 25일 이천2센터를 방문해 현장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천2센터 허브 공정에 설치
된 대공간 냉방기기와 대형 실링팬, 냉기 밀폐형 도어는 찬 공기를 순환시키고 외부 유출을 차단해 냉방 효과를 극대화

한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 지속 투자� HVAC 시스템 구축 및 환기 시설 대대적 확충
전국 각 풀필먼트센터에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해 온열질환 민감군 체계적으로 관리
CFS 대표, 9월까지 전국 주요 센터 순회하며 현장 점검 및 임직원 격려

2026. 06. 28. 서울 –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혹서기 현장 안전 점
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종철 CFS 대표는 지난 25일 이천2센터에 이어 26일에는 인천4센터를 방문해 혹서기 대응 현황을 포함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정 대표는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얼음음료와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폭염 대비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효
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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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가 지난 25일 이천2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얼음 음료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CFS는 혹서기 온열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냉방설비 등 투자를 지속해 왔다. 실제로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자해 센터 집중
근무구역의 온도를 낮추는 ‘HVAC(냉난방·환기·공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부 열기를 차단하는 냉
기 밀폐형 도어를 설치하고 실링팬, 서큘레이터, 대형 선풍기 등의 환기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폭염 대응 물품도 지원한다. CFS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혹서기 키트를 비롯해 냉매조끼, 쿨토시, 냉패
치, 넥쿨러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매 작업 전 현장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지속해서 시행 중이
다.

지난 25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이천2센터 보건관리자가 직원들의 혈당을 체크하며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의 바탕에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CFS의 철학이 있다. CFS는 물류 현장의 안전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전국 각 센터에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보건관리자는 전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온열·심혈
관·근골격계 질환 예방 상담부터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작업환경 개선 자문까지 맞춤형 전문 보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며 현장의
안전문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 2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4센터 보건관리자가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정종철 대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쿠팡의 최우선 가치”라며 “CFS는 현장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올여름 모든 현장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 인프라 투자와 전문적인 예방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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